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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컴퓨터 만졌냐?

★ 깔깔 포토

유머

[엄마의 인내]
한 아주머니가 우는 아이를 업고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우리 수민이 착하지. 수민아, 조금만 더 참자!” 

이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할머니가 우는 아이에게 

말했다.

“수민이 이놈, 그만 울지 못해! 엄마가 힘들게 업고 

가는데 울긴 왜 울어. 계속 울면 수민이 이놈, 할머니

가 혼낸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수민인 제 이름인데요.” 

[현상]
물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기러기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현상

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다.

철수: 만유인력 현상입니다.

순이: 자유낙하 현상입니다.

맹구: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여자의 고백]
“남친이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공들여 하고 나가던 화장을 지우고 쌩얼로 데이트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서는 

남친이 웃으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그쪽도 여자친구 기다리시나 봐요∼!”

[오래된 부부]
갓 결혼한 신부가 새색시처럼 보이는 것이 싫었다. 그

들 부부를 태운 차가 호텔에 도착하자 신부가 말했다.

“자기야, 우리가 오래된 부부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이 없을까?

신랑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 그래? 그러지 뭐. 그럼 당신이 이 가방 들어.”

[그들의 대화]
평소 말을 험하게 하는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할 뻔 했

다. 그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

부었다. 이에 화가 난 앞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험한 

소리를 퍼부었다. 

“야, 이 씨방생아, 이 쪼다야, 멍청한 놈아, 후레자식

아? 아침에 그거도 안 서는 고자 같은 놈아…… ”

신호가 바뀌자 두 사람은 서둘러 각자의 차로 돌아

갔다. 그런데 뒷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내가 씩씩거리

며 차로 돌아온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잘 아는 사람이야?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

게 자세히 알아?”

[지리상의 발견]
선생님이 지구본을 들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보렴.” 

철수가 나가 아메리카 대륙을 짚었다.

“여기요!”

선생님은 기뻐하며 말했다.

“잘했어, 철수야. 이제 그만 자리로 돌아가거라.”

그러고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그럼,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

람은 누구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철수요!”

[법정에서]
작은 체구의 안절부절 못하는 증인이 반대신문을 받

는 중이었다. 

변호사가 으르렁대며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네，한 번 있습니다.”증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

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글쎄요，아마도 여자하고요.”

그러자 질문하던 변호사가 대단히 화가 나버렸다. 

“당연히 여자하고 결혼을 했겠죠. 세상에 어디 남자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단 얘기 들어봤어요？”

증인은 얌전히 대답했다. 

“제 여동생이 그랬는디요.”


